
생기가 감돌고 있는 명동거리. 조선시대에는 남촌이라 하여 선비들이 모여 살던 주택 지역
이었고, 현대사에서는 명동하면 우선 명동성당이 떠오를 정도로 민주화의 중요한 의미를 
지냈던 성지! 새삼 역사 속 명동의 의미 찾기를 하는 이유는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명동 차
앤박피부과를 방문하기 때문이다. 고객이 보내 준 20주년 기념 화분까지 싱그러움을 더했
던 오늘의 명동 차앤박피부과의 이야기이다. 

* 

피부 건강의 퍼즐을 완성하다

20주년 맞이 
명동 차앤박피부과



함께 축하하고, 감사했던 지난 20년 
명동 차앤박피부과의 20주년을 맞이한 해인 2022년. 한 해동안 내내
고객을 비롯해 구성원 모두에게 기쁨이었다. 고객들은 축하 선물을 
보내왔고, 직원들은 깜짝 파티를 기획했다. SNS에도 노출, 명동 차앤
박피부과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던 깜짝 파티엔 ‘존경하는 원장
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’라는 문구로 묵직한 감사함을 전하고 있
었다.  
“피부과 시술은 대체적으로 얼굴 피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긴장의 연
속입니다. 시술 중에는 물론 대기하는 시간에도 고객에게 편안함을 
드리기 위해 노력하고, 피부 전문가로서 고객의 오랜 친구로 함께 
해왔던 것 같습니다.” 이렇게 함께 20년을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었
다는 점에게 뭉클한 마음이라고 양정은 대표 원장은 소회를 전했다.

피부 건강의 완성은 ‘관심’ 
“개개인마다 피부가 손상되는 상황 및 원인은 다양합니다. 스스로 
따갑다는 등의 다양한 신호도 감지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피
부 건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. 대체적으로 피부 손상을 방임하거나 
장기화하여 문제가 되거든요. 피부 손상이 일어나면 가장 시급한 일
은 피부 장벽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.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그
냥 지나치기 때문에 피부염이 만성이 되거나 회복의 난이도가 높아
집니다.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세안. 자외선 차단제 그리
고 항노화 케어. 피부 건강을 위한 피부주치의의 조언이다. 피부에 
대한 관심이 피부 건강의 퍼즐을 완성하는 해법이다. 

즐거운 일터가 만들어 낸 행복 회로
20년을 되돌아보면 피부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전문의가 있는 피부
과로서 ‘피부과다움’에 최선을 다했다. 책임감이 막중했다는 양정은 
대표 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고객, 직원, 의료진 모두가 행복해
지는 방법을 생각했고, 의도적인 노력을 실천 중이라고 한다. 
“일터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될수는 없어요. 직소퍼즐(Jigsaw 
Puzzle)은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맞춰가다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
성되는 것처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탓하기 보다는 인정
하고, 채워 나가는 게 필요하더라고요. 나부터 시작
했습니다. 세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지만 구성
원 안에 있기 위해 노력했어요.” 휴게 시간에 까
르르 들리는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오가는 유머 속
에  좀더 유연해지고 한걸음 한걸음 즐거운 일터
로 나아가고 있다 믿는다. 또한 직원 간 신뢰가 쌓
이니 고객 응대시에도 그 즐거움이 그대로 반영되
어 친절함이라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. 모두가 사
회인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.

존재감으로도 힘이 되는 고객, 전문가다움으로 보답
‘치료 참 잘 받았다’는 기억으로 7년 혹은 10년만에 찾아 오는 고객
들이 있다. 반가운 마음과 함께 감사함 그리고 긴장감이 배가된다. 
“잊지 않고 찾아 오는 고객들을 보면서 고객의 행복에 보탬이 되었
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. 예나 지금이나 이렇다 할 홍
보나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나 SNS플랫폼을 통해 찾
아 오는 고객들이 고맙습니다. 또한 명동 차앤박피부과를 통해 피부 
건강을 유지하는 고객들의 건재함이 큰 힘입니다.” 
존재감으로도 힘이 되는 고객이 있기에 오늘도 전문가다움으로, 
피부 건강을 위한 다짐을 해본다. 지금처럼 변함없이 즐겁게 말이
다. (끝)

양정은 피부과 전문의


